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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모후 관구 재건축 진행상황 

 

6 월 4 일 오전 9 시, 본원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가르멜 수도회 박정오 

프란치스코 신부의 주례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사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진행을 기원하는 

시삽식에는 주례를 맡은 박정오 신부를 비롯해 관구장 마리 유스티나 수녀, 본원장 마리 익나시아 

수녀, 세실리아 수녀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시공을 맡은 부흥건설 사장과 우다건축 소장, 그리고 

복지관 관장 등 내외빈이 함께 자리를 빛내며 한마음으로 안전 공사를 기원했습니다. 

은총 속에 시작된 공사는 7 월 6 일 현재, 신축 건물 지하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레미콘 작업이 

한창 진행되며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구는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 현장과 인접한 노틀담 유치원의 어린이들과 복지관 이용객들이 공사 기간 동안 

안전하게 외부 활동 위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치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장마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좋으신 하느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모든 작업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